
이라크, 산유량 450만배럴로 확대
2013년 하루 350만배럴보다 100만배럴 추가 … 총 6200억달러 투자

이라크가 산유량을 하루 350만배럴에서 2014년 450만배럴로 확대한다.

이라크 총리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타미르 가드반 전 석유장관은 6월12일(현지시간) 중장기 에너지계획을 발

표하면서 산유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0년까지 하루 900만배럴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 매장량 세계 4위인 이라크는 석유 수출로 국가 재정의 95%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는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수출을 통해 6조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석유 판매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로 추산했다.

이라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및 관련산업에 62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가드반 위원장은 에너지 계획의 전략적인 목표는 정부 수입 극대화, 지역 에너지 수요 충족, 경제적 다양성

촉진, 생활수준 개선 등에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는 현재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다양성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까지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비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계획을 실행하는데 정치적 내분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는 전후 경제회복 등 국가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산유량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나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생활수준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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